
닛신보의 인도네시아 공장 

다품종 생산 가능한 방적능력 강화 

 

인도네시아의 닛신보 계열회사인 “니까와·텍스타일”은 닛신보가 73%, 현

지의 “왈가쟈 그룹”이 20%, 나머지 7%의 주식을 일본의 가네마쓰(兼松)가 

갖고 있으며, 현지의 방적 제1공장은 혼면공정은 2 line이고 3만추를 약간 웃

도는 규모로 소품종 다량생산체제로 되어 있다. 금년(2002년) 10월부터 가동

하는 방적 제2공장은 48,000추, 혼면공정 8 line으로 다품종 생산이 가능하지

만, 아직은 그것이 절실한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30수 단사, 50수 단사의 순면 코우머사만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작

년 말부터 60수 단사와 80수 쌍사(雙絲)의 순면 코우머사도 생산하기 시작하

였으며 현재 소품종 다량생산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2공장의 48,000추가 가동되면 절반은 순면사를, 나머지 절반은 폴리에스

테르·면 혼방사를 생산할 예정이며, 순면사는 20수 단사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폴리에스테르·면 혼방사는 45수 단사와 34수 단사 위주가 될 예정이

며, 제2공장에는 연사기도 18,000추 도입된다. 

제직시설은 제1공장에 에어·젯(air-jet)직기 216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현재

는 방적 능력보다도 제직능력이 크기 때문에 부족되는 원사는 외부로부터 

구입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제2공장이 가동되면 방적 능력면에서 3만추 정

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실은 매사(賣絲)로 처분될 것 같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닛신보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의 

“기수텍스·닛신보(약칭 : G&N)”로 매사의 절반을 공급해 주고, 나머지는 닛



신보 등에 판매하게 될 것 같다. 

제직 시설도 소품종 다량생산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규격화된 생지 10품

종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량의 약 2/3는 홍콩, 일본 및 유럽 등에 각기 

비슷한 수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1/3의 절반은 G&N으로, 그 나머지

는 현지 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출하 생지의 98%를 124야드(yard)로 끊고, 나머지 2%정도는 결

점이나 자투리 등으로 62야드로 끊어 판매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경우 생산

되는 직물에 결점이 많기 때문에 결점이 있는 곳에서 직물을 끊어 팔고 있

고, 필의 길이가 짧으면서도 일정하지 않은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 니까와

·텍스타일이 필의 길이를 길고 일정하게 하여 판매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

고 있다고 한다. 


